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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사진리 해안의 최종간빙기 후기 온난기 추정 해성단구

최성길**

The Estimation of the Marine Terrace of the Late Warm Period 

of the Last Interglacial in the Sajin Coast of Yeongdeok, 

Southeastern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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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 동해안 영덕 지역의 사진 해안에는, 한국 동해안의 다른 해안에 분포하는 저위 해성단구 2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두꺼운 해성 퇴적층을 가지는 저위 해성단구 2면이 발달되어 있다. 구정선 고도, 단구 구성층의 풍화도와 토색을 지표로 대비하여

볼 때,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은 인접한 울진 해안과 포항 해안의 있어서 최종간빙기 후기 온난기(MIS 5a)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해성단구(저위 해성단구 2면)들과 잘 대비된다. 따라서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은 최종간빙기의 후기 온난기

에 형성된 단구로 추정된다.

주요어 : 한국 동해안, 남동부 해안, 최종간빙기 후기 온난기, 해성단구

Abstract : The lower marine terrace 2 surface of Choi (1991; 1992; 1995a; 1995b; 1996; 1997; 2001) which has
the relatively thick (1.2 m thick) marine deposits compared to those of the other eastern coastal regions of Korea 
has been formed in the Sajin coast of Yeongdeok, southeastern coast of Korea. The lower marine terrace 2 surface
of the Sajin coast is considered to have been formed in the late warm period of the Last Interglacial (MIS 5a),
judging from the comparison between the former shoreline altitude (11.8 m a.s.l.), the degree of weathering of
marine gravels and soil color (bright reddish brown to orange) of this marine terrace and those of the lower 
marine terrace 2 surfaces in the adjacent Uljin coast and Pohang coast which have been formed in the late warm
period of the Last Interglacial.
Key Words : Eastern coast of Korea, Southeastern coast of Korea, Late warm period of the Last Interglacial, 

Marine 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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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 남동부 해안에 있어서 최종간빙기의 해성단구는 

오건환(1977; 1983)과 Oh(1981)의 중위단구(색천리면),
1)
 

조화룡(1978)의 해안단구 Ⅰ면, Lee(1985)와 Kim(1990)

의 제2 해안단구(나아단구), Chang(1987)의 안인면 등과 

같이 하나의 단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휴전선 이남의 남동

부 해안(최성길, 1991)과 북부 동해안(최성길, 1992) 지

역 모두 최종간빙기 해성단구가 2개 이상의 단구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제시된 이후, 계속된 연구들(최성길, 

1991; 1992; 1994; 1995a; 1995b; 1996; 1997 등)에 의해 

한국 동해안의 최종간빙기의 해성단구는 최종간빙기 최

온난기(MIS 5e)에 대비되는 저위해성단구 1면과 최종간

빙기의 중기(MIS 5c)나 후기의 온난기(MIS 5a)에
2)
 대비

되는 저위해성단구 2면 등의 2개의 지형면으로 구성됨

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견해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견지되고 있다(Choi, 2001; Choi et al., 2003; 최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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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의 위치

2002; 2003; 2004; 최성자, 2003; 2004; 김종욱 등, 2005; 

2007a; 2007b; 최성길·장호, 2008 등).
3)

최성길(1991)의 저위 해성단구 1면은 휴전선 이남의 

남동부 해안(최성길, 1996)으로부터 북부 동해안(최성길, 

1995a; 1995b)에 이르는 동해안의 해성단구 편년연구에 

있어서의 기준시간면(基準時間面; key surface)으로 제

시될 정도로(최성길, 1995a),
4)
 단구면의 폭이 넓고 동해

안의 전 해안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최성길, 

1997; Choi, 2001). 그러나 저위 해성단구 2면은 1면에 

비하여 단구면의 폭이 좁고 단편적으로 분포하며, 동해

시의 어달동 일대(최성길, 1992; 1995a; 1995b)나 영일만 

북안의 죽천리 일대(최성길, 1991; 1996)를 제외하고는, 

고파식대면 위에 비교적 두꺼운 해성층이 퇴적되어 있

는 노두를 가진 단구면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연구 지역인 경북 영덕 사진리 일대의 해안에는 지형

면 고도 33m, 24m, 19m 및 구정선 고도 11.8m의 해성단

구(본 연구)가 분포되어 있다.
5)
 이들 단구면의 배열 순

서는 울진의 죽변·골장 해안(최성길·장호, 2008) 및 

울산의 산하리 해안(최성길, 2016)의 해성 단구면의 배

열순서와 같으며, 지형면 고도와 구정선 고도도 울진 해

안 및 울산 해안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울진 해

안과 울산 해안 및 포항 해안(최성길, 1996)에 있어서 후

기 갱신세(更新世; late Pleistocene)로 편년되는 해성단

구는 구정선 고도 18m 정도와 10m 정도인 저위 해성단

구 1면과 저위 해성단구 2면이며, 이들 해안의 저위 해

성단구 2면은 후기 갱신세의 최하위 해성단구면으로 분

류되고 있다(최성길, 1997; 2001 등). 본 고에서의 저위 

해성단구 1면은 사진 해안의 단구면 가운데 지형면 고도 

19m의 단구를, 그리고 저위 해성단구 2면은 구정선 고

도 11.8m의 단구를 지칭한다.

그간 영덕 일대의 해안에 있어서는, 병곡면 백석동, 축

산면 축산리, 남정면 부흥리 등지에도 저위 해성단구 2

면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최성길, 1997; 

2012). 그러나 본 고의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에 

비하여 백석동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은 구정선 고도를 명

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축산리와 부흥리의 저위 해성단

구 2면은 단구면의 표면에 원력이 산재되어 있는 정도일 

뿐 해성 사력층의 노두는 발견되지 않아, 영덕 해안 일대

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지형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에는 구정선 

고도까지도 정확히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시 

어달 해안 및 포항시 죽천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 정

도의 비교적 두꺼운 해성원력층이 퇴적되어 있는 노두

가 나타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해성단구의 구정선 고

도와 단구 구성층의 퇴적상 및 퇴적환경에 대하여 간략

히 보고하고, 이 해성단구 지형면의 형성시기를 추정하

였다. 저위 해성단구 2면의 형성시기 추정은 연구지역으

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단구면의 편년이 이루어

져 있는 해안의 해성단구면들 중에서 단구 구성층의 풍

화도와 토색이 본 지역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그것들과 

동일한 해성단구면의 형성연대를 원용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졌다. 본 고에서는 우선 저위 해성단구 2면의 형성

시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저위 해성단구 1면을 포함한 

사진 해안의 해성단구 전체의 편년에 대하여는 고를 달

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II.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과 현생 

파식대의 관계 및 저위 해성단구 

2면의 구정선 고도

본 고의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영덕군 영

해면 사진동에 속하며, 조사 노두의 위치는 대략 북위 

36°30′00″와 동경 129°25′00″에 해당된다(그림 1, 2).

저위 해성단구 2면의 전면에는 15m~20m 폭의 현생 

파식대가 저위 해성단구 2면을 침식하며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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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진 해안 저위해성단구 2면 노두의 위치

* A-A'는 본문에서 언급된 지형면 고도 및 구정선 고도의 해성단

구면들의 분포 방향을 나타낸다. 등고선의 간격은 5m이다.

그림 3. 지질적 약대를 따라 선상으로 발달된 소 만입상의 파식

대와 파식대 표면의 원력

* 파식대 상단부 원력층의 표고는 2.5m 정도이다.

그림 4. 조사 노두지점의 고파식대면의 미기복과 단구 퇴적층

* 비스듬히 세워진 잣대의 한 구간의 길이는 1m이다.

그림 5. 단구면의 중･하단부가 소만입상의 파식대 사이에 선상

으로 잔존되어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저위 해성단구 

2면

* ○은 본 고의 노두의 위치이고, A-A'는 본문에서 언급된 해성

단구면들의 분포 방향을 나타낸다.

파식대의 폭은 저위 해성단구 2면의 전면에서는 5m~10m 

정도, 지질적 약대를 따른 침식으로 저위 해성단구 2면

을 침식하고 있는 소 만입상의 파식대에서는 15~20m 정

도로 나타난다(그림 3). 파식대의 표면에는 천공패 원력

(boring-shell gravel)을 포함한 대력~거력급의 마식원력

이 덮혀있으며, 파식대상에는 마식 미기복지가 원력층

의 사이로 노출되어 있다.

사진 해안의 저위해성단구 2면의 해성 원력층은, 해성 

원력층의 하부에 나타나는 고파식대면의 미기복상의 와

지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들 고 파식대면상의 

와지와 해성 원력층은, 소 만입상의 현생 파식대와 파식

대 표면을 덮고 있는 마식원력에 대비되는, 고파식대의 

미기복상의 와지와 해성원력 퇴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조사 지역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은 해안 도로 공사로 

많이 파괴되거나 변형되었으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잔

편들을 연결하고 조사지점 노두의 단구 구성층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구

정선 고도는 대략 10.0m로부터 11.5m의 구간에 있는 것

이 많고, 단구면 말단부의 해발고도는 대략 8.5m로부터 

10.0m의 구간에 나타난다(그림 5).

그림 5의 노두는 도로 공사시 파괴되지 않아 원래의 

단구 구성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점으로서 저위 해성

단구 2면의 최상단부에 해당되며, 저위 해성단구 1면의 

말단부의 단구애로부터 3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

치한다. 따라서 이 노두의 해성 원력층은 저위 해성단구 

2면 형성 당시의 지질적 약대를 따른 선상 침식으로 형

성된 소 만입상 파식대의 최상부 근처에 퇴적되었던 퇴

적층으로 판단된다. 이 해성단구의 구 정선각(shoreline 

angle) 지점의 고도는 본 노두의 해성층 상한선을 단구

면의 배후에 있는 저위 해성단구 1면의 말단부쪽 단구애 

방향으로 3m 정도 연장하였을 경우의 해성층 상한선의 

고도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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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진 해안 저위 해성단구 2면의 풍화된 고파식대면과 

단구 구성층

* 노두의 상부와 배후의 저위 해성단구 1면 말단부로부터 흘러내

린 퇴적물과 낙엽에 덮혀서 단구면 구성층의 퇴적상이 선명하

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세각력 사질 실트층과 실트질 점토층

에서 심하여, 사진에서는 퇴적층의 원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경사진 노두 사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각 퇴적층의 층후가 본문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보인다.

그림 7. 저위 해성단구 2면 구성층의 하부 해성원력층의 퇴적상

* 고파식대면의 직상부에는 거원력이, 그 상부에는 pebble급의 원

력이 퇴적되어 있다. 손곡괭이 손잡이의 길이는 35cm 정도이다.

두 지점의 해성층 상한 고도를 이 단구면의 구정선 고도

로 간주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점의 해성층

의 상한 고도는 11.8m로 측정되었다.

III. 사진 해안 저위 해성단구 2면의 

퇴적상 및 퇴적환경

1. 단구면 구성층의 퇴적상

그림 2의 저위 해성단구 2면 노두의 단구 구성층은 해

발 10.6m 지점에 있는 고파식대면으로부터 1.2m 층후

의 해성 원력층과 1.0m 층후의 사면 각력층, 0.3m 층후

의 얇은 실트질 점토층, 2.3m 층후의 세각력 섞인 사질 

실트층으로 이루어진 육성 퇴적층으로 되어 있다(그림 6).

대략 30°의 각도로 북쪽으로 경사하는 변성 퇴적암층

에 발달된 고파식대의 표면은 화학적 풍화를 받아 등색

을 나타낸다. 고파식대면 상부의 해성 원력층은 장경 20cm

의 원력을 주체로 하는 10~20cm 크기의 원형도 0.9 내외

의 원력으로 구성되며, 최대 40cm 급의 원력도 섞여 있

다. 동해안의 다른 지역 해성단구의 해성 원력층과 마찬

가지로 고파식대면의 직상부에는 거원력이 퇴적되어 있

고, 그 위로는 그 보다 작은 중력~대력급의 역이 퇴적되

어 있다. 3~5cm 급의 역 중에는 원형도 1.0의 원력도 많

다. 분급은 양호하며, 3~5cm 급의 역층에는 엽리구조

(lamina)가 발달되어 있는 곳도 있다. 메트릭스는 2~3mm

의 원~아원 조사 및 세원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당히 

고화 및 치밀화되어 있다.

이 해성 원력층 전체는 화학적 풍화를 받아 역의 경우 

풍화 피막이 형성되어 있거나, 력의 표면에서 입상붕괴

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많다. 20cm급 원력의 표면에서 

1.0cm~1.3cm 두께의 풍화 피막을 따라 박리상의 풍화

가 나타나는 것도 있다. 메트릭스도 풍화되어 명적갈색

(5YR5/6)~등색(7.5YR6/6)을 나타낸다.

해성 원력층 상부의 사면 각력층은 5~10cm 급의 각력

이 주를 이루며, 다소 고화 및 치밀화되어 있다. 이 사면 

각력층 상부의 실트질 점토층은 고화되어 있지 않으며, 

회갈색~암갈색을 나타낸다. 실트질 점토층 상부의 세각

력이 일부 섞인 사질 실트층은 다소 고화 및 치밀화되어 

있고, 토색은 황갈색(10YR5/6)을 나타낸다.

2. 퇴적환경

그림 7의 해성 원력층 하부의 거원력들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의 파식대 즉, 고 파식대면의 직상부

에 퇴적된 마식원력 퇴적물에 해당되고, 그 상부의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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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중력급의 원력은 소규모의 역빈으로 퇴적된 퇴적물

로 판단된다(최성길, 2016). 이 고파식대면과 해성 원력

층은, 산하리 저위 해성단구 1면의 고 파식대면과 해성 

원력층이 최종간빙기 최온난기의 해진기와 그 해진기에

서 이어서 진행된 해퇴기의 초기에 형성되었듯이(최성

길, 2016), 본 고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을 형성시킨 최종간

빙기 최온난기 이후의 어느 해진기와 그 해진기에 이은 

해퇴기의 초기에 형성되고 퇴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성 원력층 상부의 육성 퇴적층은 고 파식대면의 형

성과 해성 원력층의 퇴적이 끝난 후에 진행된 육화과정

에서 퇴적된 것으로서 초기에는 주로 대력~중력급의 사

면성 각력 퇴적물의 퇴적이 이루어지다가, 후기에는 주

로 세각력이 섞인 사질 실트 퇴적물이 퇴적된 것으로 보

인다. 이들 퇴적물은 최종빙기의 주빙하성 사면 퇴적물

(최성길, 1995a; 1995b; 1996; 1997; 田村 等, 2014)로 추

정된다. 그리고 각력 퇴적물의 퇴적이 끝날 무렵으로부

터 세각력 섞인 사질 실트 퇴적물의 퇴적이 시작되던 시

기의 사이에는 불완전한 습지 환경이 소규모적으로 형

성되었으며, 이때에 얇은 층후의 실트질 점토층이 퇴적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사진 해안 저위 해성단구 

2면의 형성시기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단구 구성층으로부

터는 아직 절대년대를 측정할 수 있는 시료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조사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에서 행해진 연구들의 결과와 대비하여, 사진 해안의 저

위 해성단구 2면의 형성시기를 추정하였다.

본 조사지역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은 단구면의 구정선 

고도와 단구 구성층의 풍화도 및 토색을 지표로 볼 때, 

조사 지점으로부터 60km 남쪽에 위치한 최성길(1991)의 

영일만 북안의 죽천단구 2면(구정선 고도: 10m, 토색(사

구성 세사): 명적갈색 5YR5/8), 최성길(1996)의 포항 일

대의 강사단구 2면(구정선 고도: 10m, 토색: 명적갈색 

2.5YR5/8)과 도구단구 2면(구정선 고도: 9.5m이상, 토색: 

등색 7.5YR6/6, 사구사층은 명적갈색 5YR5/8~등색 5YR6/8)

과 대비되고, 또한 조사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60km 

지점에 위치한 최성길·장호(2008)의 울진군 죽변면 봉

평리 골장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구정선 고도: 10m, 

토색: 적갈~등색)과도 잘 대비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형성시기

를 울진 해안과 포항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형성

시기인 최종간빙기 후기온난기(MIS 5a)로 편년해 두고

자 한다. 이 추정 편년에 따르면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

단구 2면은 울진, 포항 해안은 물론 본 고에서 언급된 

남동부 해안의 울산과 복부 동해안의 강릉~묵호 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구정선 고도 10m 내외의 후기 갱신세 최

하위의 해성단구’로 분류되게 된다.

최성자(2004)는 남동부 해안의 대보~감포 해안에 있어

서 본 연구의 저위 해성단구 2면에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

는 해발 10m(구정선 고도인지 지형면 고도인지 불명)의 

제2단구를 67~70ka의 OSL연대에 따라 본 고의 추정연대

와 같은 MIS 5a로 편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추정 

연대는, 울진 해안의 후정~죽변 일대에 분포하는, 본 고

의 저위 해성단구 2면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는 해발 

5~10m(구정선 고도인지 지형면 고도 인지 불명)의 제1

단구의 형성 연대(OSL 연대)를 32ka B.P.(MIS 3)로 보고 

있는 김종욱 등(2007a)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IV. 결론

남동부 해안 영덕 지역의 사진리 해안 일대에 발달되어 

있는, 한국 동해안의 다른 해안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두

꺼운 해성 퇴적층을 가지는 구정선 고도 11.8m의 저위 해

성단구 2면의 형성환경 및 형성시기를 단구면의 배열순서, 

구정선 고도, 단구 구성층의 퇴적상과 퇴적물의 풍화도를 

해성단구의 편년이 이루어져 있는 인근 해안의 해성단구

면들의 그것들과 대비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1.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은 단구면의 배열 순

서와 구정선 고도로 볼 때, 연구지역 북쪽의 울진 해

안과 남쪽의 포항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과 잘 대

비된다.

2. 저위 해성단구 2면의 고 파식대면이 화학적으로 풍

화되어 있는 점과 해성 원력층의 역의 표면에 풍화 

피막이 형성되어 있거나 많은 역의 표면에서 입상붕

괴가 일어나고 있는 점, 해성 원력층이 상당히 고화

되어 있으며 명적갈색~등색의 토색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지표로 판단할 때,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

구 2면은 울진 해안 및 포항 해안에서 최종간빙기의 

후기 온난기(MIS 5a)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진 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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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단구 2면과 잘 대비된다.

3.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단구구성층은 최종

간빙기의 후기 온난기의 해진기에 형성된 고파식대

면 위에 해성 원력층이 퇴적되고, 이후 진행된 육화의 

과정에서 최종빙기의 주빙하성 사면퇴적물로 추정되

는 각력 우세 퇴적물층과 세각력 섞인 사질 실트층이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부 육성층의 각력 

우세 퇴적물의 퇴적시기 이후 형성된 소규모의 불완

전한 습지 환경에서 얇은 층후의 실트질 점토층도 퇴

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사진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은 동해안의 후기 갱

신세 해성단구 중 최하위의 단구인 ‘구정선 고도 10m

대의 해성단구’에 대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註

1) 색천리(色川里)는 현재의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邑川里)

를 잘못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최성길, 1997).

2) 저위 해성단구 1면의 형성시기는 강릉~묵호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Ⅰ면과 대비되는, 강릉 남쪽의 섬석천 

하구부에 분포하는 하시동 단구의 아미노산 연대

(124 ka B.P.; 최성길, 1993)와 포항 해안의 저위 해성

단구 1면인 죽천단구 1면의 아미노산 연대(125 ka 

B.P; 최성길, 1996)로부터 MIS 5e로 확정되었다. 그

러나 저위 해성단구 2면의 형성시기는 포항 죽천 해

안의 저위 해성단구 2면으로부터 77 ka B.P.의 아미

노산 연대(최성길, 1994; 1996)를 얻기 이전까지는 최

종간빙기의 중기(MIS 5c)혹은 후기의 온난기(MIS 5a)

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3) 최종간빙기의 해성단구를 하나의 지형면으로 보고 있

는 연구들에 있어서도, 최종간빙기(MIS 5e의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성단구의 구정선 고도나 

지형면 고도는 오건환(1977; 1983)과 Oh(1981)의 중위 단

구는 30~50m, 조화룡(1978)의 해안단구 1면은 45~50m, 

Lee(1985)와 Kim(1990)의 제2단구는 10~15m, Chang(1987)

의 안인면은 17m로서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르다. 최종

간빙기의 단구를 2개의 면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연

구들에 있어서도, 최성길(1991; 1992; 1993; 1994; 1995a; 

1995b; 1996; 1997; 2012; 2016 등)과 Choi(2001), 최성

길·장호(2008) 등은 본 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간

빙기의 최온난기(MIS 5e)에 대비되는 해성단구를 구

정선 고도 18m 정도의 저위 해성단구 1면으로, 최종간

빙기의 후기 온난기(MIS 5a)에 대비되는 해성단구를 

구정선 고도 10m 정도의 저위 해성단구 2면으로 구분

하고 있으나, 저위 해성단구 1면의 구정선 고도(18m)

에 대비되는 단구면의 형성시기를 최성자(2003)는 MIS 

5c(제3단구; 17~22m), 김종욱 등(2005; 2007a; 2007b)

도 MIS 5c(제2단구 ; 포항 흥해 해안과 경주 양남~양북 

해안 10~25m, 울진 후정~죽변 해안 15~25m)로 보고 있

고, 최성길의 저위 해성단구 1면의 형성시기(MIS 5e)에 

대비되는 해성단구 지형면의 구정선(또는 지형면) 고

도를 최성자(2004)는 30m(제3단구), 김종욱 등(2005; 

2007a; 2007b)은 35~45m(흥해 해안), 30~45m(양남~양

북 해안), 30~40m(후정~죽변)로 보고 있는 등 최종간

빙기 해성단구면의 구정선 고도와 편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추후 최종간빙기 해성

단구면의 분류와 편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고에서는 사진 해안에 

있어서 구정선 고도와 단구면 구성층의 특징이 필자의 

기존 연구의 저위 해성단구 2면에 대비되는 단구에 대

해서만 간략히 보고하고자 한다.

4) 최성길(1995a)에서는 기준시간면이 시간기준면으로 잘

못 기재되어 있다. 이를 기준시간면으로 정정하고자 한다.

5) 본 고에서는 최성길(2016)에서와 같이 해성단구의 

구정선 고도와 지형면 고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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